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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쉬 카푸어의 크레센도 #요즘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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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가 휩쓸고 지나간 9월 첫째 주, 코엑스 3층 페어장에는 아니쉬 카푸어의 색색깔 거울 앞에서 스

스로의 모습, 지나가는 관람객, 혹은 반사된 작품을 두루 품은 순간을 포착해내는 이들이 갤러리 부스 

여럿에서 수차례 목격되었다. 다채로운 색채만큼 변주를 거듭하는 Mirror/Untitled 시리즈로 주요 아트 

페어에 늘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니쉬 카푸어. 70세의 나이를 목전에 두고도 세계 곳곳에서 항시 

크고 작은 전시를 개최하고 있거나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며 결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시대를 대표

하는 현대미술 거장이다.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K3 설치 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K2 설치 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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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n’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시카고의 상징적인 공공미술 작품 ‘Cloud Gate’를 비롯해 서울에서

는 리움 야외 중정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자신 혹은 주변의 모습을 부러들여다보게 만드는 아름다운 반

사형 작품으로 대중에게도 친숙한 작가는 오랜 시간 깊은 스펙트럼의 세계를 확립해왔다. 노랑, 빨강 등 

농도 짙은 원색의 고운 입자를 집요하게 쌓아 명상으로 이끄는 설치부터, 모든 빛, 소리마저 빨아들여 

림보로 이끄는 듯한 검정 그 자체로 잊기 힘든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

다.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아니쉬 카푸어 Copyright: © Anish Kapoor,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인도 뭄바이 생의 작가는 런던 소재 미술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랐고, 학업을 마무리하며 떠난 인도 여행

에서 풀리지 않던 예술적 의문과 갈망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된다. 아니쉬 카푸어는 2022년 한 매체와

의 인터뷰에서 회화가 “무언가를 가시화하는 방식에 대한 역사인 반면, 나는 그와 정반대의 일, 즉 무언

가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천착했다”고 밝힌다. 자신이 그간 다뤄온 물질의 한계에 

도전해 비물질에 주목해, 공(空, Void)을 넘나드는 양상으로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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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전에 없던 미술 축제의 상륙 2회째를 맞이해 국제갤러리는 아니쉬 카푸어의 전시를 전관에 공개

했다. 심혈을 기울인 이번 전시는 ‘신체’에 집중한 작가의 연구가 돋보이는 조각, 오브제, 페인팅, 드로잉 작

업 등을 폭넓게 소개하고 보는 이의 극히 원초적인 감각의 심연을 건드리고 자극한다. 2016년 이후 7년 만

의 귀환이다. 7년 전의 전시가 고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꼬인 곡선, 반짝이는 은빛 조각들로 당시 갤러리를 방

문한 관람객들을 유혹하는 듯 빨아들였다면, 이번에는 카푸어 블랙으로 불리는 조형물로 시선을 사로잡는

다.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허탈감 때로는 기발함에서 비롯된 감탄이나 헛웃음마저 자아진다.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K1 설치 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핵심은 무엇이 물질적이며 무엇이 그 물질을 초월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모든 작가가 

하는 일의 본질이자 미술의 주요한 방법론적 지향점이다.” – 아니쉬 카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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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큰길에서 가까운 순으로 국제갤러리 K1-K2-K3 동선(크레센도)으로 관람하려고 했다면, K3-K2-K1로 

이루어지는 동선(디크레센도)을 고려해보기를 추천한다. K3의 강렬한 대형 조각에서 출발해 K1 깊숙한 갤

러리에서 모든 것을 수렴시키는 오브제에 조용히 안착할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머릿속에서는 강

한 울림이 한동안 오랫동안 멈추지 않겠지만 말이다.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Anish Kapoor〉

기간 2023. 8. 30. 수  - 2023. 10. 22. 일

장소 국제갤러리 K1, K2, K3 (서울 종로구 삼청로 54)

관람시간 11:00 - 18:00 (월요일 - 토요일), 11:00 - 17:00 (일요일)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K1 설치 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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